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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및 담당

발     신

서울상인유니온(준) 사무국장 김동규 (010-3940-2012)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동주 (010-2203-8293)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제     목
  “내가 이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날     짜 11. 9 (화)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앞

 보  도  자  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일시 :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장소 : 청계광장 소라탑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규 서울상인유니온(준) 사무국장

   시국선언 참여 중소상인 가게 및 본인 소개 (30여명 참석예정)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평 문화의 거리 옷가게)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망원시장 옷가게)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은평구 동네마트 운영)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천안 문구점 운영)

   김대형 남양유업대리점 운영 (용산구)

   김진철 상인비례 서울시의원 (마포구 손두부 가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연대사

 

  시국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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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중소상인 시국선언

(일명 :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시국선언)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다. 이

름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월급 챙겨주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사장이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쇼를 하더니, 우리동네에 떡 하니 재

벌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단다. 또 억장이 무너진다.

청년상인들이 지역상권 살렸더니, 조물주위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정

부도 지자체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갑질은 아직도 끝이 없다. 물량 밀어내기, 홍보비 

떠넘기기, 불공정계약에 일방해지까지. 공정경제도 동반성장도 말뿐이다. 일할수

록 빚만 늘어난다. 누굴 믿고 장사하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동네마트 카드수수료가 더 높다. 그 카드수수료로 직원월급 

올려주고 단골손님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유통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무차별적으로 들

어온다. 이제 상도덕도 없다. 이래서야 백년가게가 생기겠나 동네 단골가게가 살

아남겠나

나라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박근혜정부와 재벌과 최순실일당은 공범이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국민 자존심도 짓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재벌독식경제 중단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실일당 심판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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